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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r Fati
미국 출신의 포토그래퍼 애덤 에크버그(Adam Ekberg, 1975년생). 그는 
일상 오브제에 잠재한 ‘마법적인’ 순간을 사진으로 끄집어낸다. 뷰 파인더는 
피사체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다. 작가에게 사물은 인간의 편의품이 
아니라 저마다의 자유를 구가하는 존재자다. 캠프파이어를 즐기는 나무, 
풍선을 타고 날아오르는 우산, 불꽃을 추진력 삼아 달리는 롤러스케이트…. 
사물은 꿈을 꾼다. 사진은 이 비범한 시간을 붙잡는다. 에크버그의 개인전 
<Minor Spectacles>(2023. 11. 9~12. 23)가 뉴욕 클램프에서 열렸다. 
아모르 파티. ‘운명을 사랑하라’는 뜻의 라틴어다. 여기서 ‘운명’은 누군가 
정해놓은 길이 아니라 자신의 꿈이요, 의지다. 에크버그의 사물도 그럴진대, 
당신도 삶을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 조재연 기자 (작품 캡션은 p.166)



우산은 창공으로의 비상을 꿈꾼다. 홀로 자유를 되뇌었을 때, 한 무리의 풍선이 내 손을 살포시 붙잡았다. 너와 나 함께 가는 길, 이젠 하나의 몸 하나의 마음으로….
왼쪽 · 라이터는 날 수 없지만, 불길은 세상을 향한 꿈을 꺾지 않고 몸을 흔든다. 빨간 풍선의 자태를 닮고 싶다. 바람을 막아줄 우산이 꺾인다 해도 불빛은 찬란히 빛난다.





어스름한 여명일까, 땅거미 내려앉는 저녁일까. 냉기 감도는 숲. 투명한 정육면체가 온몸을 태운다. 나무들이 옹기종기 불을 쬔다. 어떻게 지내 요즘? 자연과 사물의 따스한 이야기.
왼쪽 · 스스로 몸을 태우며 세상을 밝히는 촛불. 몸은 사라져도 영혼이 무지갯빛을 꿈꾼다. 세상이 온통 어둠에 잠긴다 해도, 나는 외롭지 않다. 무지개, 은총의 빛….





백골만 남아 사라진대도 가여워하지 마라. 너는 뼈가 닳도록 대지를 달려본 적 있는가. 작열하는 태양을 등에 이고 산을 정복한 적 있는가. 이토록 삶을 불같이 사랑한 적 있는가.
왼쪽 · 땅을 구르는 발과 등을 밀어주는 바람 없이도 바퀴는 활주를 멈추지 않는다. 나는 울퉁불퉁한 대지를, 찌푸린 하늘을, 보잘것없는 벗들을 사랑한다. 이 운명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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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재료는 피그먼트 프린트.
p.112 <Bic Lighters, Cocktail Umbrellas 
and Levitating Balloonarchival> 2022 / 
p.113 <Levitating Umbrellaarchival> 2021 
/ p.114 <Candle and Rainbow> 2016 / 
p.115 <Fire Cubearchival> 2023 / p.116 
<Roller Skates and Aerosol Containers> 
2017 / p.117 <Burning Skull> 2014

CORRECTION

2023년 12월호
p.130, 134, 143 지역명 ‘함부르크’를 
‘베를린’으로 정정합니다.
2024년 1월호
p.150 “1978년 극사실주의 그룹 ‘사실과 
현실’의 동인으로 가담해 <형상78>전에 
참여하지만”을 “1986~87년 <현·상>전에 2회 
참여했지만”, “2001년부터 성신여대 서양화과 
교수로 재직했다”를 “2011년부터 성신여대 
서양화과 명예교수로 재직하고 있다”로 
정정합니다.
p.156 <시간의 복제-파고다>의 캡션을 
‘<시간의 복제-아침> 박스에 아크릴릭, 오브제 
15.5×200×256cm 1996’로 정정합니다.


